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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경기도 고양시에 속한 I 신도시를 대상으로 이 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밝히고, 이 결과를 새로운 신도시 건설에 적용하여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 신도시는 계획대로 4개 도서관을 모두 건립하였고, 이들 도서관의 입지는 매우 양호했다. 

그러나 도서관의 건립은 상당히 지체되어 심지어 한 도서관은 신도시 계획 수립 후 18년 후에 건립되었다. 

4개 도서관의 규모는 현재의 우리나라 평균 보다 매우 크다. 도서관 운영조직은 이상적인 형태라기 보기 

어렵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experience in establishing public libraries 

in I New Town, and then to propose how to build properly public libraries when new towns 

are constructed. In the case of I New Town, four public libraries were built in good locations 

but with considerable delay, and one of them was built 18 years after the new town plan was 

established. Those libraries are relatively bigger than the average public libraries in Korea, 

but their organizational structures are not ideal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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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이며 동시에 문화․

예술의 시대이다. 주정민 등(2005)은 “21세기

는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경제 제일주의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 경제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말

하였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지금 “문화․예

술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도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도시가 사람이 살

기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의

미의 도시, 즉 문화도시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

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성장해버린 기존 도시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기존

도시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형성되어 고착

된 그 도시의 모습이 있고, 그 이미지에 변화를 

주기위해서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의 건물들을 철거하는 등 큰 변화를 주어야 하

는 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

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도시 건설은 하얀 종이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새로운 대규모 부지

에 도로와 건물 등 모든 시설을 계획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가

능하여 이상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현대인의 삶에서 공공도서관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많은 도서관을 건립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도시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화가 빠

르게 진행되어 도시 중심가 및 주택가에서 도

서관 건립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도서관 

건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공

도서관 인프라를 좀 더 수월하게 확충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바로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도

서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

처럼 신도시는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필요성만 잘 

인식하고 있다면 신도시 건설 계획에 도서관 

건립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결

론적으로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도서관을 건립

하는 것은 기존도시보다 훨씬 수월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서울시를 중심으

로 새로운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

하였다. 1974년 반포단지를 시작으로 1975년 잠

실단지, 1983년 목동 그리고 1986년 상계동 단

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대규모 공동주거단

지, 일명 아파트형 주거 단지를 조성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계기

로 우리 정부는 서울 인근에 새로운 대규모 신

도시(new town)를 건설하였다. 즉, 1989년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그리고 중동 등 경기도

의 다섯 곳에서 대규모 1기 신도시 건설이 시작

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70~80년대 건설된 서

울 시내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리고 80년 말

에 시작된 경기도 일원의 신도시 건설 과정에

서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시설인 공공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건립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기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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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을 I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 될 여러 형태의 신도시 건립 과정

에서 효율적인 도서관 건립의 가능성을 모색하

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족한 도서관을 

확충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2.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I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도서관 건립

의 문제점과 그 개선점을 찾는데 있다. 즉, I 신

도시 건설 과정에서 몇 개의 도서관이, 어느 정

도의 규모로, 어디에 건립되도록 계획되었고,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는지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하

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에 건설되는 신도시에서 도서관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건립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

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매우 좋은 기회이다. 이에 본 연구

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

생한 도서관 건립의 문제점과 그 개선점을 파

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부족한 도

서관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나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데이터 수집 방

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장 방문․

조사이다. I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그리고 건설 

완료 후에 동 지역에 건립된 공공도서관과 동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의 입지를 조사․분석하

기 위해 도서관과 주요 시설을 방문․조사하였

다. 두 번째는 문헌조사방법이다. I 신도시 건설 

사업은 1989년에 시작되어 1995년에 완료되었

다. 따라서 15~20년 전에 시행된 동 사업 및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인터뷰 방법이다. 신도시 건설 및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헌조사방법으로 얻을 수 없

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I 신도시의 공공도

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를 인터뷰 하였다. 

3. I 신도시 건설

I 신도시 건설 과정은 <표 1>과 같이, 1989년 

4월에 I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고, 6월에

는 I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고시되었

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1990년 3월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

경(1차) 및 개발계획 최종 승인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I 신도시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는 1990년 3월 

31일을 I 신도시의 공식 사업 시작일로 간주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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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4.27: I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6.20: I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12.12: 분당, I 신도시 택지개발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3.3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1차) 및 개발계획 승인

 5.22: 도시설계 용역착수

 6.30: 실시계획(1단계)승인

 7.12: 1단계 택지조성공사 착공

 12.28: 실시계획(2단계)승인

1991. 6.2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 1차 변경, 1.2단계 실시계획 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 승인

1992. 3.28: 공동주택단지(아파트+복합용도) 도시설계지침 승인

 7.13: 개발계획 2차 변경 승인

 8.24: 상업․업무, 단독, 연립,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용지 도시설계지침 승인

 8.31: 주민입주개시

 12.28: 개발계획 3차 변경, 1․2단계 실시계획(2차)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1차)변경승인

1993. 3.3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승인

 8. 2: 개발계획 4차 변경, 1․2단계 실시계획(3차)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2차)변경승인

 12.28: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 5차 변경 및 1단계 실시계획(2차)변경승인

 12.31: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1994. 12.1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및 개발변경 6차 변경승인

1995. 3.27: 2단계 실시계획(4차) 및 3․4단계 실시계획(3차)변경승인

 5.31: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

 12.26: 개발계획 7차 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4차)변경승인

 12.31: 택지개발계획사업 3․4단계 준공 

<표 1> I 신도시 연도별 건설 과정

I 신도시의 건설 규모는 1989년 4월 I 신도시 

건설 계획과 함께 발표된 B신도시에 비해 그 

규모가 20%정도 작다. I 신도시와 B신도시의 

개발계획 내용은 <표 2>와 같다. 

1990년 5월에는 신도시의 공공 및 민간부문 

지침작성을 위한 도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고, 

6월과 12월에는 각각 1단계와 2단계 실시계획

이 승인되었다. 그리고 7월에는 1단계 택지조

성공사가 착수되어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는 신도시 건설 과정에

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신도시 건설의 밑그림이 그려질 때 신도시의 

중요한 문화시설로서 도서관 건립 계획이 포함

구분 총면적(천㎡) /천평 수용인구(명) 주택호수 서울에서의 거리(㎞) 개발기간 사업목적

I 신도시 15,736 / 4,760 276,000 69,000 북서쪽 20 90.3.31~95.12.31 자족도시

B신도시 19,691 / 5,956 390,500 97,580 남동쪽 25 89.8.31~95.12.31 자족도시

<표 2> I 및 B신도시 개발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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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I 신도시의 경우 

4단계 실시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

체적인 도서관 건립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991년 6월에는 개발계획 1차 변경, 1․2단

계 실시계획 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이 승

인되었다. 1992년 3월에는 공동주택단지 도시

설계지침이 승인되었고, 8월에는 근린생활시

설과 공공시설용지 도시설계지침이 승인되었

다. 그리고 같은 달 8월에는 신도시 계획이 발

표되고 3년 4개월, 그리고 택지조성공사가 시

작된 지 2년 1개월 만에 최초의 주민입주가 이

루어져 바야흐로 일산 신도시 생활이 시작되

었다.

1992년 9월에는 자유로 건설공사가 준공되

고, 1993년 12월에는 1단계 택지조성공사가 완

료되었다. 뒤이어 1995년 5월에는 2단계 택지

조성공사가, 그리고 1995년 12월에는 3․4단

계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어 신도시 건설 사업

이 대략 마무리되었다. 1996년 1월에는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한 일산선(대화-구파발)이 개통

되었고, 그해 5월에 I 신도시의 상징인 31만평 

규모의 호수공원이 개장되었으며, 1996년 10월

에는 아파트 주민의 입주가 완료되어 6만 9천 

세대, 인구 28만여명이 사는 오늘의 I 신도시에 

이르게 된다. 

 4.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2011년 7월 현재 I 신도시가 속한 고양시에

는 <표 4>와 같이 총 12개1)의 공공도서관이 운

영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핵심 과제는 I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몇 개의 도서관이, 어느 

시기에, 어디에, 어느 규모로 건립되었는지를 

조사․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

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12개 도서관 중에서 I 신도시 건설과 관련이 없

는 도서관들을 먼저 찾아내고, 나머지 도서관

을 대상으로 이들 도서관의 건립시기, 입지 그

리고 규모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4.1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현황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I 신도시가 속한 고양

시에는 현재 12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

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들 12개 도서관 중에서 

I 신도시 지역 밖에 건립된 도서관은 5개관이

다. 따라서 I 신도시 건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도서관은 7개관이다. 다시 이 7개 도서

관 중에서 I 신도시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관이 몇 개관인지 조사하였다. 즉, I 

신도시 건설 사업 주체인 LH공사가 I 신도시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몇 개의 도서관을 건립

하고자 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LH공사는 신도시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I 신도시의 도시규모 및 생활권을 고

려하여 1개의 중앙도서관과 3개의 근린도서관 

등 총 4개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

다.2) 그 근거자료는 <표 3>과 같다.

 1) 12개 작은도서관 제외.

 2) 한국토지공사. 1997. 뺷I 신도시개발사뺸. 서울: 한국토지공사.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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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 신도시 생활편익시설 건립 계획3)

구분 시설 수(개소) 면적(㎡)

도매시장 1 135,330

의료시설 3 8,626

사회복지시설 2 -

종교시설 32 31,771

문화시설 1 47,388

도서관 4 -

그러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5년 

12월 26일에 승인된 ‘개발계획 7차 변경 및 3․

4단계 실시계획(4차)변경’에 따른 ‘I 신도시 토

지이용계획도’ 상에는 3개의 도서관 부지만 소

개되어 있고 나머지 한 개소의 부지는 표시되

어 있지 않다. 그런데 LH공사가 건립을 계획한 

공공도서관은 확실히 총 4개가 맞는 것 같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자료가 있다. I 신도시

가 속한 고양시는 ‘개발계획 7차 변경 및 3․4

단계 실시계획(4차)변경’과정에서 ‘I 신도시 공

원과 접한 도서관부지 3개소에 대하여 공원 조

성사업의 일환으로 건축 후 무상양여’를 LH공

사에 요청한다. 그러나 LH공사는 고양시의 이

러한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

는다. 즉, 공공도서관은 ‘무상공급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

다. 다만 ‘별도의 근린공원 내 계획된 도서관 1

개소는 건축 후 고양시에 기증’4)한다. 바로 LH

공사가 고양시에 건축 후 기증하기로 한 도서

관5)(현재의 마두도서관)의 위치는 ‘I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LH공사는 ‘I 신도시 토지이용계

획도’에 표시한 3개 도서관과, 이 계획도에는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 건립하여 기부채납한 도

서관 1개관 등 총 4개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

획을 세웠다. 이들 4개 도서관은 신도시 건설 

계획에 준하여 ‘I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에 표

시된 위치에 건립되었다.

I 신도시에는 신도시 건설 계획에 준해서 건

립된 4개 도서관 외에 최근에 3개의 도서관이 

추가로 건립되었다. 따라서 I 신도시에는 <표 

4>와 같이 건설 계획에 준하여 건립된 4개 도서

관과 건설 계획에 없었던 3개 도서관을 포함하

여 총 7개의 도서관이 건립되었다.

구 분 I동구 I서구 덕양구 고양시 전체

신도시 건립 계획에 의한 도서관 나, 마, 바 카 ․ 4

신도시 건립 계획과 무관한 도서관 파 사, 타 *가, 다, 라, 아, 차 8

총 도서관 수(관)/(#) 4/(1#) 3/(2) 5/(5) 12/(8)

인구 수(명) 269,000 286,000 394,000 949,000

1관당 인구 수(명)  67,250  95,330  78,800  79,080

*가: 행신도서관, 나: 마두도서관, 다: 원당도서관, 라: 화정도서관, 마: 백석도서관, 바: 아람누리도서관, 

사: 주엽어린이도서관, 아: 행신어린이도서관, 차: 화정어린이도서관, 카: 대화도서관, 타: 한뫼도서관, 파: 풍동도서관

(# 공립작은도서관 수)

<표 4> 고양시 구별 공공도서관 수

 3) 상게서, 233. 

 4) 전게서, 139. 

 5) 한국토지공사. 2000. 뺷주민과 함께하는 토공의 공공건축물뺸. 서울: 한국토지공사.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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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도시의 건설 계획은 위의 <표 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경기도의 B신도시 건설 계획과 

함께 발표되었다. 다만, I 신도시의 건설은 B신

도시보다 1년 늦게 시작되었다. 따라서 I와 B

신도시는 같은 시기에 건립계획이 수립되었다

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건립 계

획에 있어서는 I 신도시가 B신도시보다 양호

하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LH공사는 I와 B

신도시를 건설할 때 각각 4개, 5개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I와 B신도시

의 계획 인구는 각각 276,000명, 390,500명이다. 

따라서 계획대로 도서관이 건립되면 I 신도시

에는 인구 69,000명당 하나의 도서관이 있게 되

고, B신도시에는 인구 78,000명당 하나의 도서

관이 있게 되어 I 신도시가 도서관 인프라에 있

어서 더 양호하다. 또한, I 신도시의 경우는 원

래 계획했던 4개 도서관이 계획대로 모두 건립

된 반면, B신도시의 경우는 원래 계획했던 도

서관은 5개인데 이중 단 2개만 건립되었다.6) 

결론적으로 I 신도시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

어서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다만, 계획된 도서

관의 건립이 지체된 것이 문제점이다. 

한편, 2011년 현재의 공공도서관 인프라에 

있어서도 I 신도시는 B신도시보다 양호하다. I 

신도시는 현재 7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인구 79,300명당 하나의 도서관이 있는 반면, B

신도시는 4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인구 

116,000명당 하나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4.2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시기

어느 한 지역 혹은 국가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 시기는 그 지역 행정공무원, 도시 계획 수

립 학자 그리고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중요

성 및 필요성의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한 지역에서 공

공도서관이 다른 주요 공공시설들과 같은 시기

에 건립되었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도서관을 

다른 공공시설들과 동등하게 중요하고 꼭 필요

한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 신도시 건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위의 <표 1>에 소개한 ‘I 신

도시 건설 과정’에 근거하여 이들 도서관의 건

립 시기를 조사하였다.

I 신도시는 위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9년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3년 4개월

만인 1992년 8월에 최초의 주민입주가 시작되

었다. 일반적으로 주요 공공편익시설, 예를 들

면, 각급 학교, 공용 청사(동사무소, 경찰서, 소

방서 등) 등은 주민입주 시기에 맞춰서 건립되

도서관 

건립 계획 

신도시

계획 인구

도서관당 

인구수

실제 건립된 

도서관수

현재 

도서관수

현재

인구수

도서관당 

인구수

I 신도시 4 276,000 69,000 4 7 555,000  79,300

B신도시 5 390,500 78,000 2 4 464,000 116,000

<표 5> I와 B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현황

 6) 김영석. 2010. 경기도 B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연구. 뺷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뺸, 41(3): 2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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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만약 이 지역 공공도서관이 도시계

획을 수립하는 사람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에 의

해 이들 공공편익 시설들과 똑같이 주요 공공

시설로 인식되었다면 이들 도서관은 신도시 주

민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건립․개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I 신도시의 도서관은 주민

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건립되지 않았다. I 

신도시 건설 계획에 의해 건립된 4개 도서관과, 

신도시 건설 계획과는 관련이 없으나 I 신도시 

지역에 건립된 3개 도서관, 그리고 I 신도시 지

역 밖에 건립된 5개 도서관 등 총 12개 도서관

의 건립 시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6>

과 같다.

공공도서관 건립 시기를 살펴보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2년 8월에 첫 주민입주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난 1994년에서야 하나의(아: 

행신)도서관이 개관하였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년/월

신도시 건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신도시 건설과 관련 없음

직접 관련 간접 관련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92/12 B

94/05 O

97/06 **B

99/01 C

 /05 O

00/12 RB

01/08 C

 /10 B B

02/01 O

 /09 B

03/06 C C

 /08 O

 /09 O

05/12 B B B B B

06/12 C C C C

07/06 O O O O

 /07 B

 /09 C

 /10 C

08/03 O O

 /07 C

 /10 O

 *가: 마두도서관, 나: 백석도서관, 다: 아람누리도서관, 라: 대화도서관, 마: 주엽어린이도서관, 바: 한뫼도서관, 

사: 풍동도서관, 아: 행신도서관, 자: 원당도서관, 차: 화정도서관, 카: 행신어린이도서관, 타: 화정어린이도서관

** B: 도서관 건축공사 착공, C: 도서관 건물 준공, O: 도서관 개관, RB: 건물 리모델링 공사 착공

<표 6> 고양시 공공도서관의 연도별 건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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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도 신도시 지역이 아닌 I 신도시가 속한 

지자체 (고양시)의 다른 지역에 개관하였다. I 

신도시 지역에 가장 먼저 건립된 (가: 마두)도

서관은 첫 입주가 시작되고 7년이 지난 1999년 

5월이다. 따라서 I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에 따라

서 최고 7년7) 동안 도서관 없는 생활을 하였다. 

이 첫 번째 도서관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건

립한 것이 아니고 LH공사가 건립하여 고양시

에 기부채납한 도서관이다. 

애초에 계획된 4개 도서관 중에서 LH공사

가 기증한 도서관을 제외한 3개의 도서관은 

1996년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되고 난 후에 하

나 둘 건립되기 시작하였는데, (나) 백석도서

관은 2003년, 중앙도서관인 (다) 아람누리도서

관은 2007년, 그리고 (라) 대화도서관은 2008

년에서야 건립되었다. 즉, 이들 세 개 도서관은 

첫 입주가 시작되고 각각 11년, 15년 그리고 16

년 후에 건립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들 도서관

은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다른 주요 공공편익시

설과 같은 건립의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 건립의 지체가 

I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의 도서관 건립의 여러 

문제점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4.3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의 입지

공공도서관의 입지는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

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도서관의 접근

성의 좋고 나쁨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

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서관을 건

립할 때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

소이다. 신도시가 아닌 기성 도시에서는 도심

이나 주택가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싶어도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부지를 찾을 수 없어 지자

체들은 대체로 도시 외곽 공원에 도서관을 건

립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

성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신도시는 새로운 

대규모 부지에 도시 계획에 따라서 각종 공공 

및 민간 시설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의 경우도 좋은 입지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I 신도시에 건립된 도서관들

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I 신도

시 건설 계획에 의해 건립된 4개(가, 나, 다, 라)

도서관의 입지는 대체로 양호하다. 다만, 백석

도서관은 신도시 외곽 공원에 자리 잡고 있어 

최고의 입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머지 3개 도서관은 주택가 공원 내, 

그리고 도시 중심의 공원 내의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이 좋다. 특

히, 고양시의 중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 아람누리도서관은 다른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신도시의 중앙 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이 도서관의 입지 선정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겠다. I 신도시의 경우처럼 중앙도서관이 도

심의 중앙에 다른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자

리 잡는 형태의 입지선정은 신도시 도서관만이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신도

시의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공공기관

을 의도적으로 좋은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도서관의 입지 

 7) I 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지역에 따라서 1992년 첫 입주가 시작된 해가 아닌 그 후에 입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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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명 건물 연면적(㎡) 도서관 입지

가: 마두도서관  3,757 주택가 공원 내(대로변)

나: 백석도서관  4,071 단독과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 내(대로변)

다: 아람누리도서관  4,457
신도시 중앙공원 내(공공시설 단지와 인접, 교육청과 구청 옆, 복합문화공간의 

한 부문)

라: 대화도서관  3,892 단독과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공원 내 

마: 주엽어린이도서관  2,049 아파트 단지 내(대로변)

바: 한뫼도서관  4,153 상업시설과 아파트 등으로 둘러싸인 공원 내(대로변) 

사: 풍동도서관  1,574 아파트로 둘러싸인 공원 내(대로변) 

아: 행신도서관  2,359 아파트로 둘러싸인 공원 내(대로변) 

자: 원당도서관  1,553 주택과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

차: 화정도서관  4,580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둘러싸인 공원 내(대로변)

카: 행신어린이도서관  1,688 아파트로 둘러싸인 공원 내(대로변) 

타: 화정어린이도서관  1,689 아파트로 둘러싸인 공원 내(대로변), 초교 옆

 총 연면적

 평균 연면적

35,822

 2,985
가, 나, 다, 라 4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 4,044

<표 7>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의 입지

<그림 1> I 신도시 건설 계획상의 도서관과 현 도서관의 위치

 *원 두 개: 신도시 건설 계획에 있으면서 현재 그 자리에 건립된 도서관

**원 한 개: 신도시 건설 계획에는 없으나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

선정에서 모든 신도시가 I 신도시처럼 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B신도시의 경우 중앙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 거

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해도 400여 미터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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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올라가야 하는 곳(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

어 신도시에 건립된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가 매우 열악하다. 아마도 이 도서관의 입

지가 나쁜 이유는 이 도서관의 부지가 애초에 

신도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나중에 

부지를 확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I 신도시의 공공도서관 입지는 

다른 신도시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 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4개 도서관의 입지

가 잘 선택 되었다고 하겠다. I 신도시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4개 도서관 외에 나머지 도

서관들의 입지도 매우 양호하다. 대체로 이들 

도서관들은 아파트와 단독형 주거단지로 둘러

싸인 공원 내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도서

관 접근성이 좋고, 주민들의 눈에도 잘 띄는 곳

에 자리 잡고 있다. 

4.4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의 규모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도서관 부지 확보 및 건물 

신축 비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 많

은 지자체들은 도서관 수를 늘리면서 예산 부

담을 덜기 위해 작은도서관을 많이 건립․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은 정규직 전문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규모가 지나치게 

작기8) 때문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정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예

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도서관을 많이 건립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 신도시의 도서

관 규모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I 신

도시 계획에 의해 건립된 4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4,044㎡로 고양시의 12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 2,985㎡보다 1,000㎡ 이상 크다.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신도시 계획에 의해 건립

된 도서관의 경우 신도시 건설 계획 수립과정

에서 큰 도서관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도서

관의 연면적도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인

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2,551㎡이다. 따라서 I 신도시의 4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평

균 크기보다 1,500㎡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4개 도서관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평

균 크기 정도로 혹은 그것보다 더 작게 건립되

었다면 도서관 건축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

이다. 또는 도서관의 규모를 줄였다면 4개 도

서관 건축 비용으로 더 많은 수의 도서관을 건

립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도서관 접근성 측면

에서 큰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기 보다는 중․

소규모의 여러 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이

용자들에게 더 편리하다.9) 결론적으로 소수의 

큰 도서관이 아닌 중․소규모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는 것이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고 하겠다.10) 

 8) 고양시의 8개 작은도서관의 규모는 최소 52㎡에서 최고 198㎡이다. 

 9)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편람 편찬위원회. 2009. 뺷도서관편람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318. 

10) 이용남. 2006.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 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뺷한국문헌정보학회지뺸, 40(1): 353- 
372.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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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조직

도서관의 운영 조직은 도서관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서관의 

수가 많아지면 최소의 예산, 혹은 최소의 인원

으로 많은 도서관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효

율적인 운영 조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I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계획에 의해 건립된 

4개 도서관만으로 운영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 4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I 신도시가 속

한 고양시의 다른 8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12

개 도서관이 하나의 운영 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이들 12개 도서관의 운영 

조직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고양시는 12개 공공도서관을 ‘도

서관센터’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본청 

업무와 별도로 사업소 형태로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2>와 같이 행정

직 4급인 도서관센터장11) 아래에 시설관리과와

(도서관)운영과 두 개의 과를 두고 있다. 시설

관리과에는 시설과 관리 두 개의 팀이 있는데, 

시설관리과장(행정․사서5급)은 12개 도서관

의 시설과 예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운

영과는 한 개의 운영팀과 11개의 분관(Branch 

Library)(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과장

(행정․사서5급)은 고양시의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인 아람누리도서관의 관장을 겸하면

서 11개 분관과 8개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책임

지고 있다. 한편, <그림 2>의 조직도표를 보면 

중앙도서관인 아람누리도서관을 확인할 수 없

다. 이것은 아람누리도서관을 운영팀으로 표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마도 이것은 “공립 공공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12)라

는 도서관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왜냐하면 <그림 2>의 조직도표상에 ‘운영’

이 아닌 중앙도서관 혹은 아람누리도서관으로 

표시한다면 그 팀의 장은 도서관장이 되어 사

서직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5급 

행정직 운영과장이 아람누리도서관장의 직무

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봤을 때 I 신도시가 속

한 고양시의 도서관 운영조직은 시설관리와 

도서관 운영으로 구분되어 업무 분담이 명확

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중앙

도서관의 관장을 겸하고 있는 운영과장이 사

서직이 아닌 행정직이라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시간이 지나면 곧 

해결 되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직

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고양시 도서

관에 근무하는 6급 사서들13)이 시간이 지나면 

5급으로 승진하여 운영과장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11) 도서관 현장에서는 도서관센터가 고양시 조직도 상에서 여러 사업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센터장과 함께 소장

이라고도 호칭하고 있다. 

12) 도서관법(일부개정 2009.3.25, 법률 제9528호) 제30조 ①항.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09. 뺷도서

관법령집뺸.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36. 

13) 2009년 말 기준으로 고양시 공공도서관에는 네 명의 6급사서가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2010. 뺷2010 한국도서관연

감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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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 신도시가 속한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도서관 운영 조직도

  5. I 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논의

위의 3장에서 I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몇 개

의 도서관이, 언제, 어디에 그리고 어느 규모로 

건립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였

다. 이 장에서는 I 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공공

도서관 건립의 문제점을 내용별로 나누어 밝히

고자 한다. 

첫째, 건립 된 도서관 수 부족. LH공사는 I 

신도시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총 4개의 도서관

을 건립하도록 하였다. 이 수는 I 신도시 계획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인구 69,000명당 

하나에 해당된다. 이 수치는 I 신도시 건설과 같

은 해에 발표된 경기도 B신도시의 인구 78,000

명당 하나의 도서관 보다 양호한 것이다. 특히, 

I와 B신도시 건설이 발표된 1989년의 우리나라 

현황(인구 약 170,000명당 하나14))과 비교하면 

I 신도시의 도서관 건립 계획은 매우 획기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상황(인

구 66,556명당 하나15))과 비교하면 I 신도시의 

경우는 인구 79,300명당 하나16)로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I 신도시 

지역에 있는 7개 도서관 중 하나는 어린이도서

관이다. 따라서 청소년과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6개관으로 인구 92,500명당 하

나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평균에 훨씬 못 미친

다. 따라서 I 신도시 지역에는 더 많은 도서관

이 건립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인구 5만 명당 하나 수준으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따라서 I 신도시 지역의 공공

도서관 인프라가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11년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2013년까지 총 

11개의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이 지

역에는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여 7개관이 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4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의 도서관17) 건물

이 준공되어 개관이 예정되어 있다. 

14) 1990년 인구 수 43,410,898명 ÷ 도서관 수 253개관 = 171,585명

15) 2010년 인구 수 50,516,004명 ÷ 도서관 수 759개관 = 171,585명

16) 2010년 인구 수 555,000명 ÷ 도서관 수 7개관 = 66,556명

17) 원래의 I 신도시 지역 인근에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고, 이곳에 식사지구 도서관 건물이 준공되어 개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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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서관 건립의 지체. I 신도시 건설 계

획에 따라서 4개의 도서관이 모두 건립된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I 신도시 주민

들의 첫입주가 92년 8월에 시작되었고, 1995년 

12월에 신도시 건설이 공식적으로 완료 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도서관(LH공사가 건립 

후 기부채납)은 첫 입주 후 7년 뒤에 그리고 나

머지 도서관들도 11년에서 16년 후에 건립되어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 건설되는 신도

시에서는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

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른 주요 공공시설들

과 동시에 건립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하겠다.

또한 I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서관이 분관보

다 늦게 건립․개관하였다. 즉, I 신도시가 속

한 고양시의 본관18)인 아람누리도서관은 다른 

2개의 분관보다 늦은 2007년도에 개관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외 지자체의 경우 그 지역의 

중앙도서관이 먼저 건립되고, 중앙도서관장의 

기획에 의해 분관이 건립된다. 그러나 고양시

의 경우 이런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도서관이 

건립되었다. 이것은 I 신도시의 공공도서관 건

립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전문가의 

자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서관 입지. I 신도시 건설 계획에 의

해 건립된 4개 도서관은 모두 좋은 입지를 가지

고 있다. 이들 도서관은 모두 단독 혹은 아파트

형 주거 단지로 둘러싸인 공원 내의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눈에도 

잘 띈다. 이들 4개 도서관 외에 고양시의 나머지 

8개 도서관 모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고양

시의 12개 모든 도서관의 입지가 대체로 좋은 

이유는 아마도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좋은 입지

가 미리 잘 선정되었고, 또한 대부분의 도서관

들이 새롭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과

정에서 입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다만 도서관의 입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

안하면 대부분의 도서관들19)이 공원에 위치하

고 있는데, 반드시 공원에 도서관 부지를 마련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다면 도서관을 지하철 근처나 시내의 상업지

역에 건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0) 

넷째, 도서관 규모의 문제. I 신도시 계획에 

의해 건립된 4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4,044

㎡로 상당히 크다. 고양시 전체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 2,985㎡보다도 크고, 2010년 기준 우리

나라 전체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인 2,551㎡보

다도 1,500㎡이상 크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

화에서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이다. 그러나 작은도서

관처럼 정규직 사서도 없고 지나치게 작은 도

서관은 접근성이 좋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

서관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

구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대

형 도서관을 건립하기 보다는 중소형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는 것이 부지 확보나 접근성면에서 

유리하다. 위에서도 밝힌 것처럼 현재 I 신도시 

18) 고양시에서는 중앙도서관이 아닌 ‘본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19) 고양시의 12개 도서관 중에서 10개가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20) Hage, Christine Lind. 2004. The Public Library Start-Up Guid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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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고양시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조직도(안)21)

지역에는 우리나라 전체 현황과 비교해서 도서

관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애초에 I 신도시에 현

재와 같은 규모의 도서관이 아닌 더(우리나라 

평균 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했다

면 더 많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섯째, 도서관 운영 조직 체계의 문제점. I 

신도시에 건립된 4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고양

시의 12개 도서관은 ‘도서관센터’라는 사업소 

조직이 되었다. 그런데 한 지자체 내에서 도서

관운영 및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은 사서직 

관장, 즉 중앙도서관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고

양시의 경우는 사서 출신이 아닌 4급 행정직 서

기관이 도서관센터장 직을 맡고 있고, 이 센터

장 밑에 시설관리과와(도서관)운영과가 있고, 

이 운영과 밑에 비로소 중앙도서관이 자리 잡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체계를 <그림 3>

과 같은 모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즉, 고양시의 모든 도서관의 운영과 시설관

리를 사서출신 중앙도서관장이 총괄한다. 그리

고 이 사서출신 중앙도서관장이 고양시 도서관

센터장을 겸임한다. 따라서 나머지 모든 분관

은 중앙도서관 밑에 놓이게 되고, 이들 분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포함하여 모든 도서관 관

련 업무를 중앙도서관장이 총괄하는 형태로 조

직을 운영한다. 

6. 맺음말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및 문화․예술시대

를 맞이하여 공공도서관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도서

관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은 부족한 도서관을 확충하는데 아

주 좋은 기회였고, 실제로 도서관 수를 늘리는

데 크게 여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I 

신도시의 경우도 그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수준

의 도서관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고, 신도시 계

21) 지면의 제한으로 전체 조직도가 아닌 조직도의 일부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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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의해 4개 도서관이 건립 되었다. 그러나 I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여

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

시에서의 성공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 곳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40~50년 후까지를 예측하고 대비

하여 충분한 수의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해 둔다. 왜냐하면 신도시의 경우 도

시 계획에 따라서 모든 시설들을 배치하게 되면 

20~30년 후부터는 도시 성장으로 인해 새롭게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I 신도시는 새롭게 건설되

는 도시가 갖는 장점으로 인해 그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 평균 수준과 

비교해서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의 도서관 인프라 수준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 

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신도시에 대규모 도서관이 아닌 중․

소규모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도록 한다. 신도

시 혹은 기성도시에서 도서관을 많이 건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건축비가 많이 들지 않

고 부지 확보가 용이한 중․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I 신도시가 계획초기에 많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2010년 현재의 우리나라 평균 도서관 규모보다 

훨씬 크게 건립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고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의 작은도서

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

는 작은도서관에는 정규직 사서가 없고 그 규모

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 신도시에서 이상적인 도서관의 크기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수행

할 중대형(5,000㎡ 이상22)) 도서관을 하나 건

립하고 나머지는 소규모(500~1,000㎡23)) 도

서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셋째, 신도시의 다른 주요 공공시설과 같이 

공공도서관도 주민들의 신도시 아파트 입주 시

기에 맞추어 지체 없이 건립하도록 한다. I 신

도시의 4개 도서관이 길게는 주민 첫 입주 후 

16년 가까이 지체되었던 이유는 신도시 계획에 

도서관 건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러나 보니 해당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

는 이유로 도서관 건립을 미루게 되고, 결국 이

러한 피해는 신도시 주민들이 입게 된다. 이러

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도

시 건설 계획에 개별 도서관의 건립 시기를 명

시하여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주민

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

22) 한 지자체의 중앙도서관은 그 지역 전체 주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

의 시설과 도서관자료)는 도서관의 봉사대상 인구가 50만 명 이상일 경우 그 도서관의 면적은 4,950㎡이상 이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다섯 곳 중 네 곳의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다. 따라서 새로 건립되는 

신도시의 중앙도서관은 20~30년 후의 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5,000㎡ 이상의 면적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3) 분관의 편리한 도서관 접근성(성인이 걸어서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1㎞)을 고려할 때 분관의 잠재 

서비스 대상 인구는 대략 2~5만 명이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는 도서관의 봉사

대상 인구가 2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일 경우 그 도서관의 면적은 660㎡이상 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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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지를 남겨둔다.

넷째, 도서관의 입지를 다양화 한다. 도서관

의 입지는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부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I 신

도시처럼 도서관 입지를 공원으로만 고집할 필

요는 없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다면 상업시

설 혹은 공공기관,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 상가

건물에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통폐합 

등의 이유로 비게 된 동사무소 건물을 도서관

으로 리모델링하거나, 학교부지에 공공도서관

을 건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융통성 

있는 입지 선정이 가능하다. 

다섯째, 도서관 부지의 무상양여를 법제화하

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 신도시 건설에서 공공

도서관 건립 부지는 해당 지자체에게 무상양여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해당 지자체

는 한꺼번에 여러 필지의 도서관 부지를 매입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

제점으로 인해 지자체는 신도시 건설 사업 시

행사가 확보한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이 부지가 다른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가 발생

한다.

이상에서 제안한 다섯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관련 전문단체나 기

구, 예를 들면 도서관협회나 도서관정보정책위

원회에서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즉, 이들 단체나 기구는 정부에서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 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택지

개발계획, 도시설계 용역착수 및 실시계획 수

립 과정에 참여하여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자

문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I 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밝혀내

고, 이 결과를 새로운 신도시에 적용하여 이상

적인 도서관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I 신도시가 

속한 고양시에 적용한다면, 이 도시의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고양시 도서관의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고양시는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2013

년까지 19개의 도서관을 건립․운영해야 한

다. 그러나 현재 1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

로 7개관을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 도서관을 

더 건립하기 위해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 단

지에 건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기존 주택

단지에서 수월하게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는 500㎡~1,000㎡ 정도의 소규모 도서관을 많

이 건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입지도 공원 내

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과 공공시설 

내도 고려해 본다. 또한 현재 도서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린이도서관을 3개나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과 성인들의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을 초

래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일

반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한다. 

둘째, 고양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 현재의 조직체계를 변화시킨다. 즉, 현재 4

급 행정직 도서관센터장이 중심이 되어 도서관 

운영과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

서 출신 4급 중앙도서관장이 중심이 되는 조직

체계로 바꾼다. 따라서 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

센터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중앙도서관 밑에 

분관이 있고, 분관 밑에 정규직 사서가 배치된 

작은도서관이 자리 잡는 형태로 조직체계를 만

든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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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도시 건설, 지역재개발 그리고 대규모 아

파트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도서관계가 깊

은 관심을 보여 많은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도록 

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공공도서관

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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